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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들은 왜 사교육을 받을까?:

초등 영재의 사교육 실태 및 참여 결정요인 분석

한 기 순 박 유 진

인천대학교 인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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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의 초등학교 영재학급 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의 사교육 실태를 

비교하고, 이들 및 이들의 부모가 인식하는 사교육 참여결정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영재학생의 95.9%, 일반학생의 94.6%가 현재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어 영재여부에 상관

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교육 형태는 ‘학원 수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 과목은 영어와 수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사교육을 위해 보내는 시간은 2~3시간이 가장 많았다. 자녀의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비용은 영재와 일반 모두에서 한 자녀 당 ‘40~6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사교육실태와 관련된 항목 대부분에서 영재와 일반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사교육참여결정 요인과 관련해서는 영재학생의 경우 ‘학습관련능력 배양’ 요
인, ‘학교 성적 관리’ 요인, ‘주변의 영향’ 요인 순으로, 일반학생과 일반학부모의 경우에는 ‘학
습관련능력 배양’ 요인, ‘학교 성적 관리’ 요인 순으로 사교육 참여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상이하게 영재 학생 학부모는 ‘학습관련능력 배양’과 ‘진학’을 위해 

사교육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의 함의가 실천적 맥락에서 논의되

었다. 

주제어: 영재, 사교육, 학원, 사교육 실태, 사교육 참여결정요인

I. 서  론

우리나라는 사교육 공화국이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가진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공교

육에 대한 기대를 접고 전국의 초, 중, 고 숫자보다 16배나 많은 학원의 문을 밤낮으로 두드

리고 있다. 학부모의 경쟁력이 곧 아이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시대적, 사회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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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사교육은 공교육과 함께 우리나라 교육의 감히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다. ‘에듀푸어’
니 ‘묻지마 사교육’이니 하는 신종 언어도 사교육의 열풍과 함께 나타난 일종의 우리사회의 

독특한 단면이다. 불과 20년 전인 1990년대만 해도 우리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꿈을 꿨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사회의 ‘교육 양극화’ 현상과 함께 아이들의 출발선이 달라졌고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

나라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1.7%로 캐나다의 20%, 미국의 11% 등과 

비교할 때 월등하게 높은 수치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로 하여금 사교육을 받게 하는 것일까? 전문가들

(안선희, 2009; 임천순, 우명숙, 채재은, 2008 등)은 사교육을 학업보충론이나 미래투자론 등

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종재(2008)는 사교육 참여결정을 기대이론이나 게임이론으로 

설명한 바 있다. 기대이론은 대입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자 하는 기대감과 그 결과 명문대 진

학에 대한 기대감이 사교육에 투자하게 하는 것이다. 반면, 게임이론이란 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본인은 원하지 않더라도 학교교육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불안감, 즉 남

들이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딜레마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사교육은 학교교육과 함께 ‘제도화된 행위’(이종재, 2008)로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영재교육은 사교육과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요즘 학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자녀가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되는 것이 특목고 및 명문대로 가

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만연하여 있는 실정이며, 이에 사설 영재 학원들은 “영재도 만들어 

질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기대심리를 자극하여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곳도 적지 않

다(김단영, 2011; 김수경, 2010). 또한 대부분의 사설 영재학원들은 지난해 지역 영재교육원 

합격자 중 본원 출신이 몇 명인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사교육 시장이 영재 선발에 

깊이 개입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재교육의 취지에 

걸맞게 한 분야에서 깊은 통찰력을 가진 영재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에 의한 선행

학습을 통해 ‘만들어진 영재’들이 선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 결과 사교육 의존 

여부에 의해 영재성이 없는 학생이 영재교육을 받거나, 영재성이 있으나 영재로 선발되지 

못해 영재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즉 잠재된 영재성이 있는 학생이 각종 

선행학습을 통해 길러진 학생들로 인해 영재선발의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

상은 사회적 불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이보다 잠재된 영재들의 재능

을 적기에 교육시키지 못할 경우 초래되는 영재성 소진이나 미성취 유발 등을 고려할 때 개

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인적 자원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Kang, 2005).
교육부는 영재교육 대상자 전형을 사교육 유발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사교육 절감

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2012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관찰 ․ 추천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존

의 지필 시험 위주의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관찰 ․ 추천 선발 방식으로의 전환은 학교라는 공

교육 틀 속에서 학생들의 영재성이 관찰되는 만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단위학교 영재학급 설치 역시 영재

교육의 기회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영재교육 진입을 위한 과잉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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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소함으로써 가정의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한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 및 지역교육청의 숨가쁜 사교육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

장은 더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11년 통계청에서 보도한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

면 2011년 우리나라 초 ․ 중 ․ 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전년과 동일

한 수준이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1.7%로 전년대비 1.9%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
교육비 총액도 20조 1천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6% 감소하였으나 이는 주로 학생수가 3.4% 
감소한데 기인한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2). 즉, 사교육 절감을 위한 여러 정책 실시에

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줄 기미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대

비하여 요즘 사설 영재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영재교육원의 관찰 ․ 추천 영

재 선발계획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영재 선발에 대비한 가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단위학교 영재 선발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하여 교내외 수상실적을 관리해 주고 있으며 

적극적인 수업태도, 실험활동, 발표 및 팀워크 교육 등 공교육에서 담당해야 할 기본적인 학

습 훈련 또한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교육정책과 영재선발 제도에 맞추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사교육 기관에 영재로 선발된 학생들은 일반 학생과 비교하여 과연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

으며, 영재학생들이 사교육으로의 참여를 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
근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 의하면 2013년도 기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사교육을 연구한 논

문은 수십여 편이나 되지만(예, 김대기, 2006; 김미숙, 2007; 김병철, 2010; 김승연, 2007), 영
재학생의 사교육 실태를 탐색한 연구는 매우 적으며 영재학생의 사교육 참여결정요인을 분

석하거나 이를 일반학생들과 비교한 연구는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몇몇 존재하는 영재들의 

사교육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이들과 이들 부모들의 사교육에 관한 일반적 인식을 살펴본 

연구로(김수경, 2010; 박정은, 2008; 전미나, 2010), 영재들의 사교육 실태나 참여결정요인을 

탐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에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이 참여하고 많은 사교육비가 투자되

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영재와 그들의 부모, 그리고 같은 지역의 일반학생과 그들

의 부모를 대상으로 사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함께 그들의 사교육참여결정요인을 비

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무작정 사교육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어떻게든 억제하려고 

절치부심하는 것보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 사교육에 참여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영재학생의 사교육 수요를 발생시키는 결

정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교육 결정요인 관련 선행 연구들과 영재 학부모 10인의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영재들의 사교육참여결정요인에 관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사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할 만한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너무

나 광범위하며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중요한 관점은 영

재교육이 사교육 열풍을 부추기고 있는 시점에서 영재학생들의 사교육 실태를 탐색하고, 어
떠한 요인이 영재학생의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를 통

해 영재학생이 사교육에서 충족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공교육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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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사교육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영재학생과 영재학부모가 인식하는 사교육 참여 결정 요인은 무엇이며, 일반

학생 및 일반학부모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사교육 실태와 참여요인을 비교해보기 위하여 서

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비교적 사교육열이 높은 지역을 위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
울특별시 강남구, 경기도 부천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및 공항신도시 지역 각 1개교씩 총 4개 

학교의 단위학교 영재학급 학생(4학년~6학년) 및 영재학생 학부모, 그리고 동일 학년의 일반

학생 및 일반학생 학부모 각 180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이 속한 학교들

은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사교육 

수요의 대강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데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설
문에 응한 대상 중 영재학생 161명, 일반학생 156명, 영재학생 학부모 147명, 일반학생 학부

모 166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일부 문항에 대해 미응답하거나 성의 없이 처리된 경우에

는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아버지 연령이 ‘40~44세’가 영재학생에

서 46.3%, 일반학생에서 46.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도 마찬가지로 

‘40~44세’가 영재학생에서 63.3%, 일반학생에서 58.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

은 영재학생 아버지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91.8%로 나타났으며, 일반 학생 아버

지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70.5%를 차지하여 영재학생 아버지의 최종학력이 다소 

더 높았다. 영재학생 어머니의 경우에도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74.1%로 일반학생 어머니 

56.7%에 비해 최종학력이 더 높았다. 연구에 참여한 영재학생의 아버지 직업을 살펴보면 대

체적으로 ‘사무/기술직’(32.8%), ‘경영/관리직(20.8%)’, ‘전문직(20.1%)’의 비율이 높아 연구 

대상자 아버지 중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유지하는 아버지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 직업을 살펴보면 ‘가정주부’의 비율이 영재학생의 경우 51.7%, 일반학생의 45.8%를 

차지하고 있어 연구대상자의 어머니들이 대체로 자녀의 교육을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대상자 가정의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영재학생의 경우 500만
원 이상이 61.2%, 일반학생의 경우 58.8%를 차지하여 연구 대상자의 소득수준이 2012년 3
․ 4분기 전국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가계소득 약 394만원에 비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

다. 연구대상자 가정의 자녀수는 영재학생의 경우 ‘2명 이하’가 82.3%, 일반학생의 경우 ‘2
명 이하’가 84.9%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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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영재학생 및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 참여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논문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사교육 실태 설문

지의 문항은 정재미(2006), 전미나(2010), 조영희(2011)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사교육의 참

여여부, 시작시기, 형태, 과목, 시간, 선택기준, 월 평균 사교육비, 가계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 과목별 지출 순위 등을 살펴보았다.
사교육 참여 결정요인 설문지는 김경근, 황여정(2009), 김혜숙, 한대동, 남현숙(2012), 노

영미(2008) 등의 관련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관련 문항을 추출하였다. 사교육 참여결정 요인

과 관련한 연구들이 대부분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교육과 

관련하여 영재 학부모 10인을 심층 인터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추출된 문항을 보완하는 작

업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재학생들의 사교육 결정요인을 총 9가
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에 포함된 사교육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9요인

은 주변의 영향(4문항), 불안(2문항), 가정 내 학습여건 부족(4문항), 학습관련 능력배양(11문
항), 또래학습 환경조성(3문항), 학교성적관리(4문항), 공교육 불신(6문항), 진학(8문항),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2문항) 등이었으며, 사교육 참여결정 변수는 사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 묻

는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 6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3. 자료 처리 방법

초등학교 영재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 참여 결정 요인 분석의 

결과 처리를 위하여 SPSS Program을 활용하였다. 설문지 자료를 656부 회수한 후 응답내용

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26부는 제외하고 630부로 통계를 처리하였다. 영
재 및 일반학생들의 사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문항별 빈도분석, 기술통계, 다중응

답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재학생 및 일반학생의 사교육 실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사교육 참여 요인을 분류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활용하였다. 또한 분류된 사교육 참여 요인들이 사교육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각 집단별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집단 구분에 따른 사교

육참여요인의 차이는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사교육 실태는 제한된 지면의 양을 고려하여 주요 결과를 중심으

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하고 본고에서는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사교육 참여결정요인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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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사교육 실태

‘자녀가 사교육을 시작한 시기’는 영재 학생 학부모와 일반학생 학부모 모두 ‘7세 이하’가 

60% 이상의 응답 수를 나타내었는데, 대체로 영재학생과 일반 학생의 구별 없이 대체로 유

아 때부터 사교육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사교육 참여 현황을 조사한 기

존의 연구(권경림, 2011)에서 74.3%의 유아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적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연구대상이 유아 시기 때 절반 이상 이미 사교육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녀의 ‘사교육 이외의 학교 방과 후 수업 참여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영재학생 학부모의 56.5%, 일반학생은 48.2%가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녀의 현재 사교육 참여 여부’는 영재학생 학부모의 95.9%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일반 학생 학부모의 94.6%가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11년 통계청 자료(통계청, 
2012)의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 84.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사교육 참여율로 본 연구에 참여

한 거의 대부분의 영재 및 일반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사교육 형태’의 경우 ‘학원 수강’이 영재 50.4%, 일반 52.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개인 및 그룹과외’가 영재 22.1%, 일반 2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교사 방문 학습지’가 영재 18.3%, 일반 17.9%로 높게 나타났다. 통신 및 

인터넷 과외의 비율은 영재가 5.2%, 일반이 4.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자녀가 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 과목은 영재(영어 30.0%, 수학 29.8%)와 일반(영어 31.0%, 

수학 28.7%) 학생 모두 영어와 수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학생의 3.0%에 

비해 영재학생들은 과학 과목을(7.8%) 사교육으로 수강하게 하는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았는데 

영재의 특성상 수학과 과학을 다른 과목에 비해 심도 있게 학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표 1> 참조). 표 1을 보면 영재와 일반 학생들 모두에서 영어와 수학 이외에도 컴퓨터, 
제2 외국어, 글짓기, 논술의 사교육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 자녀가 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 과목(다중응답)

구분
영재학생 학부모 일반학생 학부모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음악
미술
체육

글짓기, 논술
바둑

컴퓨터
제2외국어

한자

 15
126
  4
 33
127
  8
  0
  2
 18 
 11
 47
 27
  5 

  3.5%
 29.8%
  0.9%
  7.8%
 30.0%
  1.9%
  0.0%
  0.5%
  4.3%
  2.6%
 11.1%
  6.4%
  1.2%

 34
135
  8
 14
146
 10
  3
  5
 35
  3
 43 
 32
  3  

  7.2%
 28.7%
  1.7%
  3.0%
 31.0%
  2.1%
  0.6%
  1.1%
  7.4%
  0.6%
  9.1%
  6.8%
  0.6%

 49
261
 12
 47
273
 18
  3
  7
 53 
 14 
 90
 59
  8

  5.5%
 29.2%
  1.3%
  5.3%
 30.5%
  2.0%
  0.3%
  0.8%
  5.9%
  1.6%
 10.1%
  6.6%
  0.9%

전체 423 100.0% 471 100.0% 89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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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하루 평균 사교육을 위해 보내는 시간’은 영재의 경우 ‘2시간’이 47.5%로 가장 

많았고, ‘3시간’이 32.6%로 나타났다. 일반학생 또한 ‘2시간’이 47.1%, ‘3시간’이 29.9%를 차

지하여 사교육 수강시간이 영재 학생과 일반 학생을 구분짓는 데 큰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

었다.
‘자녀의 사교육을 선택할 때 우선시하는 선택 기준’을 순위로 매긴 결과 영재학생 학부모

의 경우 첫 번째가 ‘교육 프로그램’으로 18.7%였으며, 두 번째는 ‘담당교사의 실력’이 17.6%, 
세 번째로는 ‘자녀의 희망’으로 16.5%를 차지하였다. 일반 학생 학부모에서도 매우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어 영재학생과 일반학생 학부모가 사교육을 선택할 때 우선시하는 선택기준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수경(2010)의 연구에서 영재 및 일반 학생 

학부모가 사교육 기관의 선택 이유로 ‘프로그램이 좋아서’란 응답을 가장 높게 꼽은 것과 흡

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자녀의 사교육을 선택할 때 우선시하는 선택 기준(다중응답)

구분
영재학생 학부모 일반학생 학부모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 비용  92  13.0% 112  14.8%  202  14.0%
교육 시설  58   8.2%  71   9.0%  129   8.7%
자녀의 희망 116  16.5% 118  15.5%  231  16.0%
교육프로그램 132  18.7% 142  18.5%  274  18.6%
담당교사의 실력 124  17.6% 124  15.9%  246  16.7%
거주지와의 거리  77  10.9% 107  13.6%  185  12.3%
친지․이웃의 추천  26   3.7%  34   4.3%   61   4.0%
학원․교사․브랜드에 대한 평판  80  11.3%  62   8.3%  141   9.7%

전체 705 100.0% 785 100.0% 1490 100.0%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비용’은 영재학생 학부모의 경우 ‘40~60만원 미만’이 24.8%
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60~80만원 미만’이 21.3%를 차지하였다. 일반 학생 

학부모의 경우에는 ‘40~60만원 미만’이 28.0%의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 ‘20~40
만원 미만’이 18.5%를 차지하였다. 교차 분석 결과 두 집단 간에 사교육비 지출비용에는 유

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지출 중 자녀의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영재학생 학부모의 경우 ‘11~20%’

가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10%’가 26.2%로 나타났다. 일반학생 학

부모의 경우에도 ‘11~20%’가 42.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10%’가 29.9%를 차지

하여 영재와 일반에서 사용하는 월평균 지출 중 사교육비 차지 비율은 두 집단 간에 유의미

한 차이가 없고 영재라고 해서 더 많은 비율을 지출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는 한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때, 2자녀 이상 양육하

는 학부모의 경우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배가량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심각한 사교

육비 지출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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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진학
공교육
불신

학습관련
능력 배양

학교성적
관리

가정 내 
학습여건 

부족

주변의 
영향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입학 .841 .154 .231 .193 -.015 .110
입시 정보 .827 .207 .222 .170 -.033 .125
수상 경력 .740 .148 .239 .218 -.019 .127

고교 선발 시험 고득점 .708 .149 .228 .215 .006 .065
수료증 및 자격증 취득 .563 .296 .287 .151 .068 .160

수업 분위기 .140 .793 .141 .085 .042 .109

관련하여 ‘자녀의 사교육비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영재학생 학부모와 일반학생 

학부모 모두 ‘매우 부담이 된다’와 ‘다소 부담이 된다’를 합한 응답이 70%를 넘는 결과를 나

타내었다. 연구결과 자녀의 영재 여부와 상관없이 영재와 일반 집단 모두에서 자녀의 사교

육비에 대한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자녀의 사교육비 중 가장 많이 지출하

는 과목으로는 영재(‘영어’ 30.0%, ‘수학’ 29.8%, ‘음악’ 11.1%)와 일반집단(‘영어’ 31.0%, 
‘수학’ 28.7%, ‘음악’ 9.1%) 모두에서 영어, 수학, 음악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영재와 일

반학생 모두 영어와 수학 사교육 외에 피아노 등 악기 관련 사교육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

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교육 참여 요인의 분류

연구 설문지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들의 요인 구조를 나타내기 위하여 영재학생 및 일반학

생, 영재학생 학부모 및 일반학생 학부모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

였다. 먼저, 요인분석이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아래의 <표 3>을 보면 KMO 수치가 1에 가까

울수록 요인분석하기에 적합함을 나타내는데 결과값이 .905이므로 설문지 문항이 요인분석

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 KMO와 Bartlett의 검정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90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9710.606
자유도 351

유의확률 .000

아래의 <표 4>는 아이겐값 1.0을 기준으로 산출된 요인의 구조를 나타낸다. 모든 아이겐

값들이 1.0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교육 참여 요인과 관련하여 6개의 요인이 추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누적변량은 59.963%이며, 요인별로는 요인1(진학 요인)이 

12.216%, 요인2(공교육 불신 요인)가 11.020%, 요인3(학습관련능력 배양 요인)이 10.798%, 
요인4(학교성적관리 요인)가 10.564%, 요인5(가정 내 학습 여건 부족 요인)가 9.708%, 요인

6(주변의 영향 요인)이 5.658%를 설명하고 있다.

<표 4> 사교육 참여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회전된 성분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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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부족 .140 .723 .106 .190 .074 .117
교사 전문성 .190 .675 .150 .143 .203 .096
수업 미비성 .155 .656 .113 .140 .221 .136
수업 흥미도 .146 .618 .231 .065 .136 .138
재능 계발 .211 .140 .728 .017 -.002 .003

고등 정신 능력 배양 .237 .107 .723 .158 -.013 .039
자신감 부여 .156 .135 .720 .064 .156 .004

실험 및 조작 활동 .212 .155 .672 .081 .047 .158
수준별 학습 .128 .150 .595 .158 .207 .034

학교 등수 관리 .209 .111 .145 .856 .100 .143
성적 향상 .169 .161 .092 .790 .153 .146
만점 목표 .256 .122 .112 .772 .021 .169

시험 적중률 .214 .263 .158 .657 -.030 .231
지도 요령 부족 -.027 .055 .089 .023 .873 .022

학부모 지도 능력 부족 -.014 .104 .116 .034 .781 .029
자녀와의 관계 유지 .026 .202 .060 -.039 .640 .112

학부모 지도 시간 부족 -.037 .111 .058 .129 .584 .168
학부모 모임 조성 .136 .156 .068 .180 .086 .697

주위 분위기 .121 .121 .053 .195 .369 .526
부모의 강요 .086 .034 -.104 .197 .360 .477
친구의 강요 .088 .180 .108 .088 .000 .445
아이겐값 3.298 2.975 2.915 2.852 2.621 1.528
설명변량 12.216 11.020 10.798 10.564 9.708 5.658
누적변량 12.216 23.236 34.034 44.598 54.305 59.963

3. 집단별 사교육 참여 결정 요인 분석

영재학생, 일반학생, 영재학생 학부모, 일반학생 학부모로 구분된 각 집단에 따른 사례 수

와 6개의 사교육 참여요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와 같다.

<표 5> 집단에 따른 사교육 참여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구 분 영재학생 일반학생
영재학생
학부모

일반학생 
학부모

전체

진학
평균 3.18 2.67 3.55 2.70 3.02 

표준편차 1.20 1.06 1.35 1.15 1.25 

공교육 불신
평균 2.61 2.67 2.51 2.53 2.58 

표준편차 0.93 0.89 1.12 1.13 1.02 
학습관련능력 

배양
평균 4.20 3.90 4.03 3.38 3.87 

표준편차 0.84 0.85 1.21 1.16 1.07 

학교 성적 관리
평균 3.11 3.39 3.60 3.67 3.45 

표준편차 1.18 1.05 1.42 1.32 1.26 
가정 내 

학습여건 부족
평균 3.12 3.52 1.92 2.13 2.68 

표준편차 1.05 1.02 0.97 0.93 1.20 

주변의 영향
평균 2.44 2.54 2.47 2.54 2.50 

표준편차 0.83 0.85 0.98 1.02 0.92 
사례수 147 166 161 156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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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참여요인이 집단(영재학생, 일반학생, 영재학생 학부모, 일반학생 학부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집단 구분에 따른 사교육참여요인의 차이에 대한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독립
변수

종속변수
Wilks의 
람다

단변량F 자유도
유의
확률

 단계적F 자유도
유의
확률

집단
구분

진학

.49
(=.211)

19.93 3/630 .000 .09 19.93 3/626 .000
공교육 불신 0.93 3/630 .426 .00 9.56 3/625 .000
학습관련
능력 배양

18.37 3/630 .000 .08 15.45 3/624 .000

학교 성적 
관리

6.21 3/630 .000 .03 17.80 3/623 .000

가정 내 
학습여건 부족

96.23 3/630 .000 .32 100.07 3/622 .000

주변의 영향 .45 3/630 .717 .00 5.50 3/621 .001

분석 결과, Wilks의 람다는 .49, 유의확률은 .211로 유의수준 .05에서 집단구분에 따라 사

교육 참여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Wilks의 람다는 총분산 중 집단 내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집단 내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면 이는 집단 간 분산이 차

지하는 비율이 커지므로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Wilks의 람다가 0에 가

까울수록 집단에 따른 차이가 큼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값이 .49로 나타나 집단 간

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사교육참여 결정요인은 본 연구의 4개 집단

에 따라 그다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집단에 따른 차이를 

개별 종속변수별로 분석해 보면 단변량 F 검정에서 집단에 따라 사교육 참여요인을 구성하

고 있는 진학, 학습관련능력배양, 학교성적관리, 가정 내 학습여건부족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의 기술통계치와 함께 살펴보면 영재학생과 영

재학부모는 진학과 학습관련능력배양에서 일반학생과 일반학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

은 평균을 나타냈고, 일반학생 및 일반학부모는 학교성적관리에서 영재 및 영재부모에 비해 

더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흥미롭게도 가정 내 학습여건 부족에서는 영재학부모가 가장 낮

은 평균을 보였고 영재부모 및 일반부모 등 부모들이 영재학생 및 일반학생 등 자녀에 비해 

가정 내 학습여건이 더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영재학생, 일반학생, 영재학부모, 일반학부모 각 4개 집단별로 어떤 사교육 참여 

요인이 사교육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탐색한 결과이다. 

1) 영재학생

영재학생의 사교육 결정을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사교육 결정 

총변화량의 54.7%(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53.0%)가 모형에 포함된 6개의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사교육 결정에 대한 6개 요인의 설명력은 4개 집단 중 영재학생 집단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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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표 7> 영재학생의 사교육 결정에 대한 중다회귀분석(N=161)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진학 .103 .068 .123 1.518 .131
공교육 불신 .000 .071 .000 .000 1.000

학습관련능력 배양 .453 .065 .483 6.961 .000
학교 성적 관리 .274 .056 .341 4.855 .000

가정 내 학습 여건 부족 -.077 .073 -.066 -1.045 .298
주변의 영향 -.296 .076 -.254 -3.892 .000

R2(adj. R2)=.547(.530)

<표 7>과 같이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종속 변수인 영재학생의 사교육 결정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는 학습관련능력 배양 요인(t=6.961, p=.000), 학교 성적 관리 요인(t=4.855, p=.000), 주
변 영향 요인(t=-3.892, p=.000)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학습관련 능력배양 요인, 학교 성적 관리 요인, 주변의 영향 요인 순으로 영

재학생의 사교육 결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주변의 영향 요인은 표준계수가 음수

로 나타나 사교육 결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일반학생

일반학생 집단에서는 사교육 결정 총변화량의 37.5%(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35.0%)가 

모형에 포함된 6개의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표 8>일반학생의 사교육 결정에 대한 중다회귀분석(N=156)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진학 -.111 .094 -.106 -1.181 .240
공교육 불신 .091 .092 .086 .994 .322

학습관련능력 배양 .444 .095 .431 4.659 .000
학교 성적 관리 .240 .078 .263 3.094 .002

가정 내 학습 여건 부족 .082 .100 .064 .819 .414
주변의 영향 -.065 .092 -.056 -.712 .477

R2(adj. R2)=.375(.350)

<표 8>과 같이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종속 변수인 일반 학생의 사교육 결정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는 학습관련능력 배양 요인(t=4.659, p=.000), 학교 성적 관리 요인(t=3.094, p=.002)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학습관련 능력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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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학교 성적관리 요인 순으로 일반학생의 사교육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영재학생 학부모

영재학생 학부모의 사교육 결정을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사교육 

결정 총 변화량의 29.4%(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26.4%)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표 9>영재학생 학부모의 사교육 결정에 대한 중다회귀분석(N=147)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진학 .188 .057 .300 3.309 .001
공교육 불신 -.002 .072 -.003 -.031 .975

학습관련능력 배양 .348 .068 .387 5.140 .000
학교 성적 관리 .049 .060 .076 .819 .414

가정 내 학습 여건 부족 -.067 .059 -.093 -1.145 .254
주변의 영향 -.127 .091 -.140 -1.391 .166

R2(adj. R2)=.294(.264)

<표 9>와 같이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종속 변수인 영재학생 학부모의 사교육 결정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는 진학 요인(t=3.309,  p=.001), 학습관련능력 배양 요인(t=5.140, p=.000)으로 나타

났다.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학습관련능력 배양 요인, 
진학 요인 순으로 영재학생 학부모의 사교육 결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일반학생 학부모

일반학생 학부모의 경우는 사교육 결정을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사교육 결정 총변화량의 28%(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25%)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

해 설명되었다.

<표 10>일반학생 학부모의 사교육 결정에 대한 중다회귀분석(N=166)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진학 -.025 .065 -.033 -.379 .705
공교육 불신 .052 .069 .059 .759 .449

학습관련능력 배양 .398 .072 .429 5.566 .000
학교 성적 관리 .152 .065 .202 2.341 .020

가정 내 학습 여건 부족 .038 .060 .049 .644 .521
주변의 영향 -.093 .076 -.100 -1.224 .223

R2(adj. R2)=.27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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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과 같이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

과, 유의수준 .05에서 종속 변수인 일반학생 학부모의 사교육 결정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

치는 독립 변수는 학습관련능력 배양 요인(t=5.566, p=.000), 학교 성적 관리 요인(t=2.341, 
p=.020)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학습관

련능력 배양 요인, 학교 성적 관리 요인 순으로 일반학생 학부모의 사교육 결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의 초등학교 단위학교 영재학급 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의 

사교육 실태를 비교하고, 이들 및 이들의 부모가 인식하는 사교육 참여결정 요인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영재학생의 경우 학습관련능력 배양 요인, 학교 성적 관리 요인, 주변의 영향 요인 순으로 

사교육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영재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능력을 계발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기 위해 사교육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재라는 타이틀이 있고, 본인들도 상위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학교

성적을 관리하기 위해 사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주변의 영

향 요인은 사교육 참여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주변에서 억지로 

시키려고 하는 경우 사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의 강요나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 사교육을 받는 것보다 영재학생 본인의 참여 의지가 사

교육 참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김혜숙 외(2012)가 일

반 중학생들이 친구, 부모 등 주변의 영향에 따라 비합리적이고 상호의존적으로 사교육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지적과 상이한 것이다.
일반학생의 경우에는 학습관련능력 배양 요인, 학교 성적 관리 요인 순으로 사교육 참여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중․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의 경

우에는 입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일반학생은 학업능력을 계발하거나 학

교성적을 잘 받기 위한 이유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학생의 학부모 역시 

일반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습관련능력 배양 요인, 학교 성적 관리 요인 순으로 사교육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녀의 재능을 계발하고 학습능력을 키워주며, 내신 성적을 

관리시키기 위하여 사교육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소 상이하게 영재 학생 학부모는 학습관련능력 배양과 진학을 위해 사교육에 자녀를 참

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학부모 집단은 본 연구의 4집단 중 유일하게 진학 요인이 사

교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기존의 연구(전미나, 
2010)에서 영재학생의 영재교육원 입시를 대비한 사교육의 참여 비율이 전체의 43.4%였으

며, 영재교육원 입시 대비 사교육에 대해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고 이러한 교육활동이 영

재교육원 입학에 도움을 주었다고 인식하였다는 결과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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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진다. 즉, 사교육을 통해 입시정보를 얻거나 수상 실적을 쌓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녀

를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 입학을 시킨 후, 특목고에 입학시키려는 학부모들의 비율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영재학생 집단에서 주변의 영향 요인이 사교육 참여에 부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과 관련지어 볼 때, 영재학생 학부모가 진학을 이유로 영재학생의 의

지와 상관없이 사교육을 시키고자 할 때 이러한 것이 영재학생에게 부담이나 역효과로 작용

할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한다. 초등 영재자녀와 영재학부모 사이에서 사교육을 강

제하거나, 사교육 기관을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사교육과 관련된 결정에 부모가 지나치게 관

여하고 통제하는 일들이 실제에서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

는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관련하여 최성연(2001)의 연구는 학습에 대한 부모의 적극

적인 참여가 자녀의 영재성 계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모

의 적극적 참여란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자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는 맥락으

로 사교육을 포함한 자녀의 교육 결정에 있어 부모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4개 집단 모두 학습관련능력 배양 요인이 사교육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

아, 영재 학생과 일반 학생 모두 사교육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계발하고 사고력, 창의성 등

을 키우며 자신의 수준에 알맞은 수업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
재학생 학부모를 제외한 영재학생, 일반학생, 일반학생 학부모의 사교육 결정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학교 성적 관리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재학생 학부모는 학교 성적에 대하

여 자녀의 능력을 신뢰하여 학교성적관리보다는 진학 등 다른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

하게 인식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 영재학생의 95.9%, 일반학생의 94.6%가 현재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어 영재

여부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형태는 

‘학원 수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 과목은 영어와 수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사교육을 위해 보내는 시간은 2~3시간이 가장 많았

다. 이러한 결과는 영재와 일반에서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사교육을 선택할 

때 우선시하는 선택기준 역시 유사하였다.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비용은 영재와 일반 

모두에서 한 자녀당 ‘40~6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월평균 지출 중 자

녀의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자녀당 ‘11~20%’로 영재와 일반 학부모 모두 자녀의 

사교육비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부담스럽다고 지적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영재의 95.9%, 
일반학생의 94.6%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수치이다. 사교육이라는 

의도적, 인위적 장치를 통해 자기만의 학습습관과 자기주도적인 학습역량이 상실될까 우려

스러운 부분도 적지 않다. 앞서 언급된 대로 사교육은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딜

레마 게임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다만 성적을 높이고, 학습관련능력을 배양하고, 좀 더 좋은 

곳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수단으로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존하고 기대하고 투자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심도 깊은 반성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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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교육정책 및 영재 선발 제도의 변화에 따른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사교육 실태를 비교하고, 사교육 참여결정요인을 영재학생 및 일반학생, 영재학

생 학부모 및 일반학생 학부모 각 집단별로 비교하여 알아보았다. 이 연구의 종합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되는 영재학생의 사교육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 및 학부모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다. 추후 보다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소득수준을 가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

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영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

서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 및 결정요인의 발달적 차이 분석이 필요하다. 셋
째, 본 연구는 영재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의 실태와 결정요인을 양적연구를 통해 탐색하였는

데 심층인터뷰 및 사례분석 등을 통한 질적인 접근은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

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영재학생의 사교육 실태와 사교육 참여 결정 요인을 밝

히는데 목적을 두었으므로 영재학생의 사교육 참여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

지 못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요구의 영재학생들의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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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Why Gifted Students Participate in Private Education?: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Key Factors of the 

Attendance in Private Education

Ki-Soon Ha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Yujin Park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he find out current status and key factors of attendance in 

private education of gifted students.  The results show that 95.9% of gifted students and 

94.6% of general students are currently participating in private education. Most 

percentages of students took English and math programs at the private institutes. Average 

amount of time students spend for private education was 2~3 hours per day, and most 

percentage of parents spent 400,000~600,000 won per month for their children's private 

education.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ifted and the general 

students in the aspects of private education statuses. Regarding the key factors of 

attendance in private education, improvement of study related skills, school grade 

management, and influences of surroundings, such as parents and friends, were showed 

as significant variables in gifted students group. Interestingly, influences of surroundings 

showed negative effect. For general students and their parents, improvement of study 

related skills and school grade management factors were significant variables. And for the 

parents of gifted students, improvement of study related skills and entering higher level 

schools appeared as significant factors for the participation in private education.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in depth. 

Key Words: Gifted students, Private education, Private institute, Key factors of attendance 

in privat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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